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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무리잘해야좋은인생인데
이젠나누며살고싶다”

- 김흥수화백

12월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각 정당의 대선 진영이 분주
해지자 여기에 합류하는 전·현직 언론인들도 차츰 늘어나
고 있다. 선거철이면 으레 나타나는 현상이라 조금도 이상
할 것 없고 그걸 보면서 이러쿵저러쿵 하는 시정의 화제
내용도 예전과 크게 다를 바 없다.
특히 언론계 사람들의 반응이 그렇다. 어느 언론인이 어
떤 진영에 가담했다면 그에 대한 배경 이야기가 뻔하다. A
는 특정 후보의 학교 동문이고 B는 그 후보와 고향 선후배
사이이며 C는 그 후보의 정당을 출입하다 보통이상으로 가
까워지면서 그렇게 됐다는 식으로 학연, 지연, 혈연, 인맥
등을 벗어나지 못한다. 심지어 어떤 언론인은 이 후보 저

후보 가리지 않고 때만 되면 대선 캠프를 기웃거리는 계절
병이 도졌다는 평도 있다.
사적인 자리의 잡담 수준 왈가왈부라 이에 대해 정색을
하면 우스워지겠지만 그래도 궁금한 것은 왜 그 내용이 항
상 비슷한가 하는 점이다. 빈 말이라도 예컨대 A는 사회복
지에 관해 남달리 탁월한 식견을 가지고 있으므로 그 캠프
에서 초빙했다, B는 문화정책에 대한 확실한 견해가 있어
서 가담했다, C는 항시 정계의 여러 문제들에 대해 많은
대안을 가지고 있었는데 잘 됐다는 등의 이야기는 거의 들
어본 적이 없다.
언론인들이 정계로 옮겨가는 것은 좋으면 좋았지 못마땅
할 이유가 없다. 법조인, 학자, 기업인, 문화예술인 등 각
분야 전문가들이 가세해 그 방면의 정책을 펴는 것과 다를
것이 없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언론인들의 대선 캠프행을
두고 오가는 뒷말을 들으면 찜찜해지는 것은 무슨 이유에
서일까. 
그 답은 과거 대선 정국에서 활약한 언론인 등 언론계출
신 정치인들에게서 찾을 수 있을 것 같다. 지금까지 정계
로 옮겨 간 언론인들은 이루 다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많
다. 그렇지만 진정으로 정치와 사회발전에 기여했다고 기
억되는 이들은 불행하게도 몇명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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選擧운동하기전에

克己운동부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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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선주자와함께뛰는
언론인출신에게

Since 1977 ~  forever

본회 창립 30주년 기념식이 지난 달 24일 11
시 30분 서울역앞 중국집 만복림에서 이동욱, 김
춘봉, 정진석 명예회원, 김정한 원로위원장을 비
롯한 115명의 회우가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다.
이날 기념식에서는 4·7구락부 발기인이었던
김진섭, 민규호, 엄기형, 오소백, 최영정 회우에
게 공로패를, 이혜복 상임고문과 신우식 고문, 이
정석 명예회장 등 역대회장에게는 재직 기념패를
증정했다.
제재형 회장은 기념사를 통해“오늘 이 잔치가
한 세대를 끝내고 새로운 세대의 시작을 줄긋는
30년만의 행사가 된다고 생각하니 역사적인 자부
심을 느낀다”면서“패트릭 헨리의 말처럼 언론자
유는 목숨 걸고 싸우며 지킬만한 가치가 있는 명

제”라고 강조했다. <기념사 3면>
제 회장은“언제나 약자와 독자의 편에 서는
기자는 가고 신문사는 없어져도 신문기사는 남아
역사의 증인으로 오래도록 증언한다”며“우리 모
두 사회의 목탁이 되고 정의의 기수가 되어 평화
의 횃불을 들자”고 역설했다. 
제 회장은 이어 내년부터는 평생회비 제도를
도입하고 85세 이상 원로위원의 연회비 납부
를 면제하도록 하겠다고 밝히면서‘대한언론
인회 30년사’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할 것을 다
짐했다.
이혜복 상임고문은 격려사에서“모든 회원들이
더욱 협력 단결하여 회장을 구심점 삼아 내실있
는 언론단체를 만들어 나가자”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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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월 25일 오전 11시 30분 서울역앞 중국집 만복림에서 열린 본회 창립 30주년 기념식.

전국언론노동조합 전 집행부가 거액을 횡령한 혐의로 검

찰에 고발됐다. 언론노조는 그동안 언론인의 도덕성과 투명

성을 줄기차게 주장해 왔던 조직이 아닌가. 안그래도 본연

의 역할을 벗어나더니 한 술 더 떠 너무 충격적이다. 

‘소금’마저‘부패’로 부터 자유롭지 못하다면…

‘언론노조’마저
•Issue & Words

국가 원로급 지도자인 전직 대통령들이

무사안일한 생활로 만족하거나

유독‘정치’쪽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니…
<글 池龍雨·5면>

전직대통령들하는일뭔가?

•이달의

“한세대끝맺고새세대로”
본회30주년기념식 발기인·역대회장에공로패

원로회우·내외빈등115명참석성황

•사랑·존경! 5월의꽃카네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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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4월

한국인이최초로우주정거장에도착합니다.

그역사와감동의순간

우주에서울려퍼질애국가를상상하며

SBS가여러분의가슴을두드립니다.

더높은곳에서더넓은세상을전합니다.

●이소연28세고산30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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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삶’은 우리가‘살아온 삶’의 결과물이다.
5천년의 질고(桎苦)였던 춘궁기를 극복한 것도, 2만
달러 시대를 구가하고 있는 것도, 어느 날 갑자기
하늘에서 떨어진 선물이 아니다. 국민의 피와 땀과
눈물, 그리고 국가 지도자들의 예지와 리더십이 함
께 일궈낸 산물이다. 바로 우리가 살아온 그러한 삶
을‘역사’라고 한다.
때문에 역사는 정확하게 기록돼야 하고 바로 평
가돼야 한다. 그러함에도‘과거사의 진상규명’이니,
‘역사 바로 세우기’니 하는 정치적 슬로건으로 국
민을 기만하며 역사를 왜곡하고 있는 현실이 바로
우리 앞에 펼쳐지고 있다. 
한국군의 베트남전쟁(월남전) 참전에 대한 부정
적 평가가 제기되고 있음도 역사왜곡의 대표적 한
사례라 할 수 있다. ‘제국주의 국가의 용병’운운하
며 한국의 월남전 개입을 폄훼하는 논리는 젊은이
들에게 우리의 국가통일의 기본 인식에 혼란을 주
고 있다. 이런 역사왜곡이 자유민주주의와 인권, 또
시장경제가 무시되는 상황의 통일이 몰고 올 한 민
족의 대재앙을 내다보지 못하게 한다.
한국의 월남전 참전은 실리(實利)는 물론이고 명
분에서도 그 정당성이 인정되어야 한다. ‘월남특수’
라는 표현으로 압축되고 있는 경제실리는 국가이익
이 최우선시(視)되어야 하는 대외정책의 기본을 충
족시키기에 충분하다. 또 한국전쟁 이후 다져진
한·미동맹관계를 생각하면 월남전에 국군을 보내
미국을 도와야 했음은 명분으로도 지극히 당연한
선택이었다. 
사실 당시 한국정부는 명분도 중요했지만 국가이

익의 극대화를 위하여 월남전에 참전했다는 역사적
평가를 받아야한다. 1965년 비둘기부대의 파병을 결
정할 당시 필자는 국방부 출입기자였다. 필자의 취
재 수첩에는 이렇게 기록되어있다. ‘월남전 파병은
우리정부가 막후 외교를 통해 먼저 미국에 제의한
것이다. 형식은 물론 미국정부의 공식요청을 수용하
는 절차를 밟았다.’
미국은 월남전 전비부담이 가중되면서 1964년부
터 한·미양국이 합의한 한국군 군원(軍援)이관 10
개년 계획의 집행에 들어가고 있었다. 그 이전까지
한국군은 무기·탄약은 물론 피복, 세면도구에 이르
기까지 거의 모든 비용을 미국의 군원에 의존해 왔
던 것이다. 이같은 대한 군사원조를 더 이상 계속할
수 없다는 미국의 제의에 따라 10년에 걸쳐 단계적
으로 한국군 군비를 한국정부에 넘기기로 한 것이
군원이관 계획인 것이다. 
사실 그 때 우리경제와 정부의 재정능력으로는
미국의 군원이관 요청을 수용하기가 어려운 형편이
었다. 그렇다고 끝까지 버틸 수만도 없었다. 당시
박정희(朴正熙) 대통령과 김성은(金聖恩)국방장관
은 우리 재정에 엄청난 부담이 되는 군원이관계획
의 집행을 보류시키고 한국군 전력증강의 계기를
마련해야겠다는 전략적 판단에서 한국군의 월남파
병을 막후에서 제의했던 것이다. 미국은 한국군의
참전제의를 매우 긍정적으로 받아들였다.
비둘기부대는 한국군 전투사단의 본격 참전에 앞
서 국민여론의 충격을 줄이는 한편 미국의 입장에
서는 한국군의 월남 전투지에서의 전력 평가를 위
해 선발대로 파병된 준전투 병력으로 봐야 옳다. 비

둘기 부대는 건설공병부대라 했지만 1개 공병대대
와 증강된 1개 전투대대로 편성되어 있었다. 전투임
무에 무게가 실린 부대였다. 
각 언론사는 비둘기부대를 취재할 종군기자를 월
남에 파견했다. 우리 언론사상 첫 해외종군기자단이
구성된 것이다. 필자는 그 일원으로 월남전에 종군
했다. 그리고 비둘기부대 병영에서 베트콩의 대대적
인 첫 기습공격을 받았다. 사진기자 두 명과 필자만
이 그 격전의 현장을 취재할 수 있었다. 그날 베트
콩의 공격은 치밀했고 병력도 4개 중대가 동원된
큰 규모였다. 만약 그 첫 공격을 성공적으로 격퇴하
지 못했다면 한국군 전투사단의 파병은 이뤄질 수
없었을지도 모른다. 국민여론이 이를 용인하지 않을
수도 있었기 때문이다. 그랬다면 월남특수가 가능했
겠는가. 한국군의 전력 증강계획은 어떻게 됐겠으며
그보다 한·미관계는 어떻게 전개됐을까. 
전투임무를 맡은 부대의 공식명칭은‘101경비대
대’, 그 부대 출신 장교들은‘101회’라는 이름으로
지금까지 정례모임을 갖고 있다. 이들은 베트콩의
첫 공격에서 승전고를 울린 1965년 4월 2일을 전승
일로 기리며 매년 그 날이면 서울 동작동 국립 현
충원을 참배한다. 올해도 20여명이 모였다. 모두 70
세 전후의 노병들. 회장은 대대장이었던 이광로 예
비역 중장(76·전 수도군단장). 필자는 그 모임의
유일한 민간 출신의 정회원이다. 생사를 함께한 전
우라며 굳이‘명예’아닌‘정회원’이어야 한다는 대
대장의 고집 덕분이다. 올해엔 월남전 묘역에서 느
낀 감회가 여늬 때와는 달랐다. 뭔가 좀 달라질수
있을까 하는 기대 때문이었을까?

비둘기부대, ‘101회’의추억

溫故知新

孫柱煥
·본회 자문위원
·전 공보처 장관
·전 서울신문 사장

→ 1면에서 계속

대선주자와함게뛰는언론인출신에게

그 보다는 권력에 기생해 일신의 영달과 개인 사욕을 추
구하거나 정권의 나팔수로서 특정인 정권안보를 위해 온갖
작태를 자행하면서 국민의 고통을 가중시킨 이들을 우리는
더 많이 기억하고 있다. 한마디로 한 자리 얻으려고 나선
이들이 많았던 것이다. 이런 사람들일수록 과대망상에 가
까운 엘리트 의식에 빠져 남의 말을 듣지 않으며 안하무인
으로 사회 혼란을 야기했다. 
그래서 대선 캠프로 간 언론인들에 대한 뒷이야기가 그
런 것이다. 달리 말하면 지난 날 언론계 출신 대부분 정치
인들의 행적이 아직도 그런 이야기를 하게 만든 것이다.
그러므로 이번에 대선 진영으로 간 언론인들은 이런 오
해를 사지 않도록 정말 근본적인 차원에서 활동해주기 바
란다. 정치와 사회발전에 언론 기능만으로는 미흡했던 점
을 정확히 파악해 대선 주자들의 정책개발에 도움을 주고
시행해 나간다면 국가와 국민은 그들을 명예롭게 기억할
것이다. 
교과서적인 진부한 말이지만 사적 욕구보다 공익을 위해
노력해 달라는 부탁이다. 요즘 흔히 기업, 학교 등에서 극
기훈련이라 하여 군대 유격훈련 비슷한 프로그램을 애용하
는데 극기라는 말은 엄밀히 말하면 극기지사(克己之私)를
일컫는다. 즉 자기 사욕을 극복한다는 말이다. 극기훈련 내
용에 들어있는 팀웍, 정신력, 생존력, 담력 배양 등은 개인
사욕을 이겨내기 위한 방편들이다. 
언론이 사회의 목탁이거나 국회가 국민의 대의기관이라
는 말을 순진하게 믿는 사람이 없는 것처럼 언론인이 정치
로 옮겨 갈 때 내세우는 명분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은
거의 없다. 그건 시험 답안지에서나 통하는 말이다. 
그렇지만 이루기 어려운 줄 알면서도 완전을 향해 진정
으로 노력하는 모습은 아름답다. 국민은 그걸 주문하는 것
이다. 공익이 보편화되면 사욕도 충족되는 것은 자연스러
운 이치이다. 따라서 선거운동과 함께 각자 나름대로 극기
운동을 하여 정말 멋지고 근사한 선거전을 펼치고 국민의
기대치에 가장 근접한 대통령을 뽑게 해주기 바란다. 

오늘은 사단법인 대한언론인회가 창립된지 30
주년이 되는 기념일입니다. 대한언론인회는
1977년 4월 25일‘4·7구락부’라는 이름으로 발
족했습니다. 당초 발기인은 김광섭, 김진섭, 민
규호, 엄기형, 오소백, 최영정 회우 등 20명입니
다. 창립총회에 참석한 이는 17명이며 그 해에
들어온 창립회원은 77년 6월 13일 현재 97명 입
니다. 8월 31일 현재 117명, 그 해 12월 31일 현
재 131명으로 늘어났습니다. 명예회원은 언론사
사장 및 언론계 출신 국회의원 등 36명을 헤아
렸습니다. 30주년을 기념하는 오늘의 우리 회원
수는 총 499명인데 그 중 100여명이 오늘 이 자
리에 참석했습니다. 유명을 달리한 100여명은
우리와 함께 하지 못함음 매우 섭섭하게 생각합
니다. 그동안 변변한 생일상을 차리지 못했지만
오늘 이 잔치가 한 세대를 끝맺고 새로운 세대
의 시작을 줄긋는 30년 만의 행사가 된다고 생
각하니 역사적인 자부심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는 현역으로 뛸 때나, 예비역으로 은퇴한
뒤에도 항상‘언론자유의 지킴이’로서 자나깨나
글조심, 말조심에 애쓰고 있습니다. 
어제 저는 6·25 종군기자 및 기자협회장 출신
회우 10명과 함께 한국전 순직 종군기자 추념비
건립 30주년 추모식에 참석, 헌화하고 왔습니다. 
서울신문 한규호기자, 타임&라이프 (誌) 윌슨
필더 특파원, INS 레이 리처드 특파원 등 18명의
이름이 선명합니다. 비문은‘먹물은 스러져도
기자의 얼은 푸르다’고 증언합니다.
젊은 열정, 억강부약하고 파사현정하는 기개,
언제나 약자와 독자의 편에 서는 기자는 가고

신문사는 없어져도 신문기사는 남아 역사의 증
인으로 오래도록 말할 것입니다. 
언론인회가 출범할 때 동참하신 50대의 기자
들은 지금 80 산수(傘壽)를 훨씬 넘긴 할아버지
가 됐습니다. 제15대 회장의 직분을 맡은 저는
내년부터 평생회비제도를 도입하고 85세 이상
원로위원의 연회비 납부를 면제하도록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지금 무일푼의 특별예산으로‘대한언론인회
30년사’를 만들고자 원고를 쓰고 자료를 수집중
에 있습니다. 5,000만원 안팎의 예산이 소요되는
데 잘 되어가는 징조가 보입니다. 여러분의 적
극적인 관심과 협조를 부탁 또 부탁 드립니다. 
지난 3월 26일엔 건국대통령 이승만 박사께서
‘일본, 그 가면의 실체’를 벗긴 영문저서‘Japan
Inside Out'의 번역판‘다시는 종의 멍에를 메지
말라’의 출판기념회를 하객 600여명 참석속에
성대히 치렀습니다. 
우리모두 사회의 목탁이 되고 세상의 반사경
이 됩시다. 정의의 기수가 되고 평화의 횃불을
듭시다. 인생은 짧아도 언론은 영원하다는 진리
를 일깨워 줍시다. 정권과 권세는 임기 때마다
바뀌어도 정론직필의 필봉은 기한없이 생생 불
변할 것입니다. 
만장하신 선·후배 회우 여러분!
세세 년년 건강하시어 만세수 누리시길 기원
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4월 25일

대대한한언언론론인인회회 회장 제제 재재 형형

창립30주년기념사창립30주년기념사

‘언론자유지킴이’로굳건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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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회 日 誌

• 5일 =  신문사진‘인간애 상’시상

•10일 = 편집회의

제2회 임승준 언론상 시상

•11일 = 후생복지위원회

•24일 = 제30회 종군기자 추모식

•25일 = 창립 30주년 기념식

(4월)

·2007년분
구건서 권영국 김병석 김성수
김지용 문제안 손세일 신동식
심재복 안홍렬 오응환 엄종석
우경식 윤석봉 이대영 이상갑
이종석 장두원 전신병 정문식
조남조 조용중 지정식(05, 06년 포함)
천상기 최시중 최종명 한상규
현소환 현원복
·2006년분
이 형 이준기

··특특별별 찬찬조조금금

금금창창태태(시사저널사장) 1100만만원원

■ 회비 내신 회우

농협 056-01-105628   예금주:  대한언론인회

♣주소바뀌었습니다

·김성진(金聖鎭) 회우= 서울 용산구
이촌1동 430번지 LG한강자이아파트 106
동 804호 전화)02-797-9906
·박석흥(朴錫興) 회우= 서울 강남구
도곡동 543-7번지 도곡 아이파크 1차아
파트 105동 1604호

♧제천東山‘벚꽃산행’

대한언론인회 산악회는 지난 4월 7일 조창화 회장 취임 후 첫 산행을 하
얀 벚꽃과 색색의 봄꽃들이 만발한 청풍명월의 본향 충북 제천시 동산(東
山)에서 가졌다.(사진) 따사로운 봄바람 따라 남근석까지 약 3시간을 종주
한 이날 산행에는 제재형 본회 회장 등 회우 40여명이 참석, 청풍호반 벚꽃
축제도 보면서 새봄의 분위기를 마음껏 즐겼다. 
귀로에 조창화 회장의 제의에 따라 잠실 롯데호텔에서‘생맥주 뒤풀이’로
마무리했다. 

♧새집행부구성

대한언론인회 산악회는 지난 3월 13일 새 집행부를 구성하고 새해 예산
편성과 주요행사 일정 등 전반적 운영방향을 논의했다. 
새 집행부 임원은 다음과 같다. 
• 명예회장 : 김재영
• 회 장 : 조창화
• 고 문 : 한동원, 황대연, 지용우, 안평선, 신동철, 박 실, 김종헌
• 부회장 겸 산행대장 : 안종우, 이상호
• 감 사 : 정운종
• 운영위원 : 이종윤, 강진형, 이창호, 김의수
• 총 무 : 최귀조

춘천‘오봉산’으로초대합니다
계절의 여왕 5월입니다. 
기암괴석과 노송의 하모니로 어우러진 춘천‘오봉산’으로 5월 산행을 합
니다. 회원여러분 건강을 위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일시 : 2007년 5월 28일(월)
•신청마감 : 2007년 5월 22일까지(선착순 30명한)
•집합장소 : 프레스센터 앞 관광버스 대기 오전 7시 30분 출발(시간엄수)
•산행코스 : 배후령→오봉산→688봉→청평사→청평사 뱃터(총5.5km 약2시간

50분 소요)
•준비물 : 중식·간단한 간식·음료수 각자준비
•회비 : 1인 20,000원(가족동반 환영, 동반자 50%할인)
•연락처 : 산악회 총무(011-443-0063) 5월 22일까지(준비 관계로)
※산행 뒤 저녁 제공 그리고 간단한 여흥(춘천지역 최고 음식점 예약) 

대대한한언언론론인인회회 산산악악회회 회회장장 조조창창화화

1면에서 계속

30주년기념식성황
김학준 동아일보 사장은 축사를 통해
“조선시대에도 임금의 말과 행동을 기
록하는 좌사기언(左史記言), 우사기동
(右史記動)이란 말이 있었는데 이는 오
늘의 기자와 사진기자에 해당된다”고
지적하고“사관과 언관이 있어서 국왕
이 국정을 좌지우지 하지 못했기 때문
에 500년 왕조를 유지할수 있었으며 오
늘날도 정론직필을 펴는 언론기자가 있
기에 대한민국이 정권교체도 하고 경제
대국이 되고, 선진국 반열에도 오를 수
있었다”고 말했다. 42년 전에 기자가 된

김 사장은 북한이 저런 모습이 된 것은
“언론이 없기 때문”이라며“우리도 언
론의 사명을 다하도록 후배들을 잘 가
르쳐야 한다”고 말했다. 이날 30주년 기
념행사 비용은 제 회장이 부담했는데,
참석자들에게는 오찬을 대접하고 기념
품도 선물했다.
행사장에는 조선일보 방상훈 사장과
동아일보 김학준 사장, 숭실대 이효계
총장, 고려대교우회 천신일 회장, 한국
화재보험협회 제정무 이사장이 화환을,
이종찬 고려라이온스클럽 회장과 구천
서 고려대 정경대 교우회장이 화분을
보내어 식장을 장식했고 호영진 회우는
축하케익을 보내왔다. 

憲政會이철승 새회장 초청오찬

헌정회(憲政會) 신임회장 소석(素石)
이철승(李哲承) 서울평화상 이사장의

초대로 대한언론인회 회장단과 원로,
전직 정치부기자 등 20여명이 지난 4
월 14일 정오 한정식집 장원에서 오찬
을 들며 환담을 나눴다. 

만85세이상원로회우

내년부터年會費면제

본회는 만85세 이상 원로회우 연회비
를 내년부터 면제하기로 했다. 지난 3월
30일 열린 제11차 이사회에서 이같이
결의 했다. 현재 85세(1923년생) 이상
대상자는 모두 23명이다.

“언론이있기에先進반열”
김학준동아일보사장축사

♤본회내방 (3월 1~30일)

·회우 구만완 지연흥 홍순일 나용경 박기병
권혁만 최무룡 정문식 안홍렬 김성수
장두원 김앙섭 이상갑 이태영 여영무
김종희 고덕환 최귀조 전중열 이상우
문제안

·손님 임양은(경기일보 주필) 제정보(한서통
상 대표) 제정무(한국화재보험협회 이
사장) 제영화(한국국제교육원장)

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산악회소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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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 생활 및 소비수준에서 선진국 문턱을 넘
어섰다. 지난해 우리나라 안에서 생산된 국민총생산
액(GDP) 7,876억달러를 비교하거나, 국민총소득액
(GNI) 7,647억달러를 놓고 비교하더라도 어느쪽으로
도 대한민국의 경제규모는 세계서 11번째다. 
국민 생활수준 파악이 손쉬운 1인당 국민총소득
(GNI) 개념으로는 1만5,830달러, 세계 192개국 가운
데 50위가 된다. 64억 세계인구 가운데 절반가까운
30억이 연간 875달러 이하 소득으로 연명하는데 반
해 1인당 1만726달러 이상의‘고소득국가’도 33개국
이나 된다는 세계은행 통계다. 한국도 여기에 낀다. 
반도체 자동차 조선 철강업체들과 수많은 수출입
업체들에 의해 이룩된 그간의 경제활동 축적이 오
늘날 한국경제의 위상으로, 또한 글로벌 시장속의
한국으로 우뚝 솟았지만 대다수 국민은 지금‘고소
득’혜택을 전혀 실감하지 못한다. 오히려 냉소적이
고 웃긴다는 반응이다. 왜 그럴까.
다섯 집에 한 집 꼴로 실업자이고‘국민’, ‘참여’
두 정권을 겪으면서 연평균 7% 이하이던 경제성장
률이 4% 밑으로 내려앉았다. 지나친 정부간섭과 규
제로 민간경제활동이 크게 위축된데다 성장동력이
잠식되었기 때문이다. 경제운용 실패로 노정권 4년
간 나라빚은 133조원서 283조원으로 불어났고 유례
없는 558조원의 가계부채 등 경제는 엉망이다. 
국민생활에 별 도움 안되는 행정수도 건설을 강
행하면서 엄청난 국가에너지를 쏟아부었다. 토지보
상비 6조원을 풀어놓고는 부동산투기를 막는다고
전국의 집값 동결을 행정규제로 밀어붙이기 일쑤다.
정권 내내 쏟아낸 부동산대책 12번에 강남아파트값
이 오히려 68%나 급등했고 민간아파트 분양원가 공
개 내용의 부동산법안과 관련, 오죽하면 선진국 경
제협력개발기구(OECD)까지 나서 반(反) 시장정책

의 재고를 종용하겠는가.
바깥세상은 어지럽게 돌아간다. 정치 군사 외교서
서로 자국의 이익을 위해 손을 잡고 동맹의 줄을
대는가 하면 환경태러방지 등 글로벌 의제서 소외
되지 않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인다. 특히 경제는
글로벌개념의 비즈니스다. 기업의 인수합병이 유행
하고 국경을 마음대로 넘나드는 국제자본이 엄청난
부를 순식간에 옮겨놓는다.
이코노미스트지의 EIU와 바클레이자산회사가 낸
공동보고서는 세계적 부(富)의 양극화가 더욱 심화
된다는 충격적인 내용을 담고있다. 향후 10년 안에
G7의 부유층이 배가되고 영국 일본 독일은 3배, 캐
나다는 6배나 급증하며 영국의 1인당 국민소득이
오는 2016년에 가면 경상가격 33만2,388달러로 미국

의 33만3,989달러를 바짝 뒤쫓는다는 것이다.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프랑스 등 선진국의 순서가 다
시 자리매김 되면서 일본과 이탈리아는 20위권 밖
으로 밀려나고 브라질 44위, 중국 51위, 인도 58위,
러시아 59위가 된다는 것이다.
서기 2000년 이후 세계경제는 1인당 연평균 3.2%
실질 성장으로 새 밀레니엄의 첫 10년을 성큼 앞당
긴 격변을 낳았고 비교적 조용히 즐기던 1950년대
와 60년대는 훌쩍 떠나고 세계가 이미 본격적인 시
장자본주의 시대로 접어들었다는 게 이코노미스트
지의 분석이다. 
오늘 우리는 풍요한 물질시대에 살고 있다. 그럼
에도 가난에 시달리는 사람, 병으로 고통받는 사람
등 별의별 가정이 다 있다. 행복이 무엇인가. 생존
에 필요한 기본적인 욕구는 채우되 그렇지 않은 배
타적인 가치는 남을 위해 버릴 줄 아는 아량을 품
는 마음씨다.
선진국인가, 후진국인가를 구분하는 것은 한 나라
가 자기 국민을 돌보는데 있어 기본인권을 충족시
킬 만한 경제적 여건을 갖춘 나라인가를 가리는 방
법일 수는 있지만 그렇다고 1인당 국민소득이 얼마
인가에 따라 획일적으로 구분되는 것은 아니다. 사
람이 사람다운 삶을 살지 못한다면 그 나라는 아무
리 돈이 많아도 후진국 티를 못 벗는다.
애써 이룩한 경제적 부와 정치적 민주주의라 할
지라도 그것은 어디까지나 물질이며 제도일 뿐 그
자체가 목적이 될 수는 없다. 이를 더 중요하고 고
귀한 가치를 위해 쓰는 사회, 경제적 수준만큼 정
신적 수준이 따라주는 사회가 문명된 선진사회다.
인권이 보장되고 자기능력껏 일하면서 사람다운 삶
을 영위하는 사회야 말로 우리가 바라는 이상향 아
닌가. 

전직 대통령들은 결코 1회용 소모품 같은 존재가
아니다. 국정을 주도했던 그들의 풍부한 경륜과 식
견을 하야 후에도 나라와 지역사회 발전에 요긴하
게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청와대 문을 나서는 순간부터 하는 일 없이 억대
연금만 타 쓰면서 사저의 담장 안에 웅크리고 있다
면 국가적으로도 손실이다. 물론 거동이 불편할 정
도로 건강이 좋지 않다면 그건 예외다.
아무 일 안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보다 더 문제
가 되는 것은 퇴임 후에도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에
만 지나치게 신경을 쓰고 나라가 어려움에 처했을
때는 오불관언의 자세를 취하면서도 기회 있을 때
마다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점이다.
물론 전직 대통령들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려는 우
리네 정치풍토에도 문제가 없지는 않다. 일예로 각
당의 대선주자들이 평소에는 이들을 멀리하다가 선
거철이 가까워지면 지역표 의식 등‘정치적 이해타
산’에 따라 전직 대통령들을 찾아가서 머리를 조아
리며 밀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을 흔히 보게 된다. 
한 나라의 대통령을 지낸 인물들이면 임기가 끝
났어도 여전히 국가의 원로급 지도자임에는 변함이
없다. 그렇다면 전직 대통령들이 지금처럼 무사안일
한 생활로 만족하거나 유독‘정치’쪽에만 촉각을
곤두세우는 게 옳은 일인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무엇인가 보탬이 될 일을
찾아서 말년에도 열심히 봉사하는 모습을 보여주기
를 국민들은 내심 바라고 있는 것이다. 한데 지금까
지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들의 퇴임후 행적은 과연
어떤가. 정부수립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하나같이

그 정치적 말로가 불행했고 퇴임 후에도 국가사회를
위해 투철한 봉사정신으로 국익이나 민생을 위해 애
쓰는 모습, 그래서 국민들로부터 존경과 추앙을 받
고 있는 인물은 단 한명도 찾아볼 수가 없었다.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을 보라.
여기서 우리는 서구식 민주주의가 가장 풍요롭게
꽃을 피운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의 경우를 상기하
며 반성의 계기로 삼을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된다.
미국의 독립선언문을 기초한 토머스 제퍼슨(3대
대통령)은 재임 중에 종교, 언론, 출판의 자유를 확

실히 보장하는 데 지대한 공을 세웠고 퇴임 후에는
정계를 은퇴했으나 고향에 내려가서 지역사회 교육
발전에 헌신, 버지니아대학을 설립하고 학장에 취
임, 미래의 일꾼들을 양성했다. 
사후 그의 무덤에는‘대통령’의 경력은 일언반구
도 없고‘버지니아대학의 아버지 여기 잠들다’란
비문으로 유명하다.
제럴드 포드(38대)는 퇴임 후에 부인과 함께 캘리
포니아주 사막지대 랜초미라지에서 알코올 중독 및
마약재활센터를 설립해 헌신적인 봉사활동을 했다.
이곳에서 치료를 받고 재활한 환자 수는 5만명이
넘었다고 한다.
조지 부시 대통령(41대·현 부시의 아버지)도 노
령을 무릅쓰고 훌륭한 업적을 남겼다. 2004년 동남
아를 강타한 쓰나미(대해일) 재해 때와 미국의 허
리케인(카트리나) 재앙당시 빌 클린턴 후임자 대통
령과 함께 난민구제 모금운동을 벌여 무려 41만여
명의 피해자들에게 진료혜택을 주었다.
지미 카터를 본받아라.
퇴임 후에도 많은 일을 한 미국의 전직 대통령들
중에서도 단연 으뜸으로 손꼽히는 인물은 제39대
지미 카터다. 사실 대통령 재임 중엔 별로 인기가
없었던 그는 퇴임 후에 가장 괄목할 만한 활동을
벌여서 빛을 발하고 미국시민들의 존경을 받는 인
물이 되었다. 하야 후에‘카터센터’를 설립해 세계
인권문제 개선에 앞장섰고 중남미와 중동 등의 부
정선거 감시활동을 통한 민주주의 정착에 부단히
헌신해 왔다.

·12면에 계속 →

金泰善
·본회 회우
·전 동아일보 경제부장·논설위원
·(주)코리아 모니터 회장

사람답게살지못한다면

나라돈이아무리많아도

가난한후진국에불과

池 龍 雨
·본회 회우
·전 경향신문 논설위원 실장
·경향신문 사우회장

나라위해봉사는않고

유독‘정치’쪽에만

촉각을곤두세우고있으니…

“

”

“

”

이러고도잘사는나라인가?

전전직직대대통통령령들들하하는는일일뭔뭔가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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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살’사실과과잉보도
버지니아 공대의 학살은 미국 뿐
만 아니라 한국 사회에도 충격을 준
사건이었다. 미국에서는 범인이 32
명의 교수와 학생을 사살한 학교 내
에서 벌어진 최악의 총기사건이었고
한국에서는 범인이 8살 때 이민 간
한국 국적의 영주권자인 동포 학생
23세의 조승희씨였기 때문이다. 
충격적인 사건의 한국 언론 보도
는 첫 단추부터 어긋났다. 미국 사회
는 다인종·다민족 국가인데도 방송
의 첫 보도는 범인의 국적에 지나치
게 집착한 탓인지‘범인이 중국계
학생인 것 같다’고 자막으로 내보냈
다. 한국의 방송은 기본적인 사실관
계를 확인하지 않고 처음에 관행적
으로 중국인이라고 보도했다. 자신
이 없으면‘범인이 아시아계 학생으
로 추정된다’는 정도로 보도했으면
후에 비난의 화살을 면할 수 있었을
것이다. 몇시간 후 범인은 중국인이
아닌 한국인으로 밝혀져 이번에는
중국 언론이 범인이 한국인임을 대
대적으로 보도했다. 되로 주고 말로
받은 셈이다. 방송 뿐만 아니라 신문
도 마찬가지이지만 큰 사건이 터지
면 한국언론은 정확성이 부족하다는
게 약점이다. 특종과 속보성에 지나
치게 민감한 나머지 사실확인을 게

을리 한 채 우선 보도부터 하는 습
성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한국언론의 미확인 보도는 첫 번
째 희생자인 여대생이 살인범 조의
연인이라는 데까지 이어졌다. 그러
나 이 보도는 희생된 여대생 친구들
의 증언과 조의 여대생 스토커 경력
이 줄줄이 밝혀짐으로써 사라졌다.
아무리 외국에서 일어난 사건이라고
하지만 직접 취재하지 않고, 직접 확
인하지 않고 소문 만으로 작문한 기
사의 보도가 나중에 개인의 명예와
인권을 엄청나게 훼손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산
사람의 명예도 중요하지만 그에 못
지 않게 죽은 사람의 명예도 언론은
지켜줄 의무가 있다.
충격적인 살인사건이 발생하면 사
건의 핵심은 범인이고 범인의 가정
환경과 성장과정 등 사생활이 궁금
하고 또한 보도하는 것은 당연한 지
도 모른다. 그러나 마녀사냥식이 되
는 것은 피해야 한다. 큰 사건이 터
지면 언론은 무고한 가족과 친척들
까지 무차별 파고들어 범인의 부정
적인 측면만을 까발리고 친척들의
명예에도 손상을 입히는데 이것은
전형적인 언론의 선정성으로 보인
다. 범인의 악한 심성을 추적 보도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울러 머리 좋
은 소년이 미국에 이민 가서 왜 정
신이상자가 되었는지 그 사회적 배
경을 진단하는 일도 게을리 해서는
안될 것이다. 이민 전 한국생활 보도
만 치중할 게 아니라 이민 후 미국
에서의 생활도 함께 비중 있게 보도
했어야 했다. 
범인 조승희가 기숙사에서 첫 살
인을 하고 태연하게 우체국으로 가
서 미리 제작한 동영상을 NBC로 보
냈고 NBC는 그 동영상을 그대로 보
도했고 한국의 TV방송도 메인 뉴스
에 여과 없이 보도했다. 동영상 보도
는 그 내용 때문에 사회적 논란을
일으켰다. 이 동영상은 범인의 정신
이상 상태나 심성, 사회적 비적응,
성격 등을 헤아리고 범행 동기를 밝
히는데 도움을 주고 시민들의 호기
심과 알 권리를 충족시켜 주기도 하
지만 자칫하면 청소년들에게 범인을
영웅화하거나 모방범죄를 유발할 우
려도 있다. 그러나 동영상 보도의 숨
은 의도는 보도의 진실성을 넘은 상
업주의의 발로이기도 하다. 시청자
들은 보도의 진정성을 느끼기보다
혐오감을 먼저 느낄 수 있기 때문이
다. 동영상 보도에 대해 찬성과 반
대, 긍정과 부정의 요소가 있지만 이

번 버지니아공대 학살사건을 계기로
언론은 잔혹한 살인 사건 보도의 사
실과 과잉의 한계에 대해 고민하길
바란다.
충격적인 사건이 터지면 한국언론
은 흥분부터 한다. 조승희가 한국인
으로 밝혀지면서부터 한국언론은 집
단적 속죄감에 빠졌다. 특히 일부 신
문은 그 정도가 도를 넘었다. 미국
언론은 이번 학살 사건을 국적 문제
가아닌개인총기사고사건으로인식
한 데 반해 한국언론은 범인의 국적
을 지나치게 의식해 미국 사회의 문
제를한국문제로접근하려는지나친
겸손의 태도를 보였다. 미국에 살고
있는동포의안전을염려하고범인이
한국국적이므로인도적인접근은자
연스러운것이지만확대해서과잉표
현하는 것은 한국의 국가 자존심을
손상시킬수도있다. 

빠진기사빠뜨린기사
우리사회의 각(角)이 날카롭다.
이곳저곳에‘부기’도 많다. 세상일
에 어둡고 사람의 마음을 알아차리
지 못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많다는
얘기다. 깊은 물은 조용히 흐르듯
깊은 생각이 살아 났으면 한다. 뉴
스가 조용히 흐르면 국가와 사회가
조용할터이지만 요즈음 뉴스가 안
보일지경(?)으로 오히려 쇼킹기사
홍수. FTA(자유무역협정)타결이다,
개헌발의 하느냐 마느냐이다, 대북
쌀지원이다, 3불정책이다, 한나라당
이명박-박근혜 대선후보 주도권 쟁
탈이다 등등. 아주 충격성 보도도
있다. 세계를 슬프게 한 4월 16일
미국버지니아 대학서 발생한 33명
총기살인 참사의 범인이 조승희(23)
란 한국인 학생이라 더 큰 충격 파
장이다. 인천(仁川) 실종여아(5)는
아버지가 살해 범인, 지구촌이 어떻
게 이럴수가….
FTA 반대 허세욱씨도 끝내 숨졌
다. 중앙지 몇개사와 지방지에서 국
정홍보처 개헌홍보물을 배포해 물
의 빚었다. 홍보물 제목은‘개헌,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선택입니다’
의 8페이지이다. 
신문사가 국가기관의 홍보물을
신문에 끼어 가정배달 했다니 뒷맛

이 쓰다. 
수영 세계선수권대회서 18세의
박태환군 자유형 400m 금메달은 오
랜만의 햇빛기사다. 메이저 신문들
의 박태환 사진 1면 대서특필은 아
침독자들에게 힘을 줬다. 일부신문
의 뒷면 소극적 편집은 좀 인색한
것인가, 아니면 사진뉴스 가치판단
의 그릇됨인가. 청와대 발표 오보
한토막. 노무현 대통령의 사우디-쿠
웨이트 정상회담 처음이란 표현은
잘못이었다. 1980년 최규하 대통령
재임때 정상회담 있었다. 
노무현 대통령은 2005년보다 재산
이 866만원 줄어 8억2066만원으로
신고했다. 노대통령은 2003년 취임
때 4억6800만원을 신고한 뒤 매년
재산이 증가해 왔는데 이번에 처음
으로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
나 세살배기 손녀가 2112만원 은행
예금 보유하고 있다고 신고했다. 토
픽성 내용이지만 찾아읽게 하는 기
사다. 또한가지 C일보에 수출‘立國’
이‘入國’으로 보도. 요즘 기자들의
한자 실력일까? 
이런 읽어 볼 만한 기사도 있다.
서울 온 북한 청소년축구단 선수들
이“남쪽 아이들은 왜 죄다 안경씁
네까?”라며 신기한 남쪽나라 20일

생활하면서 휴대폰 보고는“그거이
좀 봅세다”하며 쟁탈극 벌였다는
화젯거리 기사다. 
곡 빠뜨릴수 없는 기사가 빠지면
그 신문은 외면 받기 쉽다. 
4월 5일 지만원씨의 새로운 정당
창당기사가 안보이고 류근일 전 조
선일보 주필의 자유언론상(대한언
론인회 주관) 수상기사도 보도외면
했다. 류근일 전 주필의 소속신문에
선 기사화 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신문제목에 형용사 남용 인상이
다. 한예로 <초중고‘체력검사’56
년만에 확 바뀐다>에‘확’형용 과
연 필연적일까. 
노무현 대통령은 결국 개헌안 발
의 의사를 철회했다. 노대통령이 올
초 갑자기 개헌 논란을 시작한지
석달여 만이다. 노대통령의 개헌발
의 철회는 그의 국정마무리의 호기
로 삼을수 있어 국민은 스스로 느
껴지는 순수한 대통령 말에 더욱
귀를 기울이는 것이다. 한 때“국회
계단에서라도 개헌 발의”강경자세
이기도 했다. 김일성 95회 생일(4월
15일)에 야단법석인 북한에 대해 식
량지원 다시 생각해야 한다. 북한에
대한 지원만이 능사가 아니라 사유
재산제도를 바탕으로 시장경제 제

도를 도입케 해주는 대북정책이 추
진돼야 하기 때문이다. 
노무현 대통령의 김해 인제대학
내의 기념관 추진기사도 논란이다. 
한나라당에선“업적도 빈곤한
데…”라며 비판이다. 분노 정치의
끝은 아름답지 않다. 박근혜 전 한
나라당 대표의‘줄-푸-세’론 시조어
가 머리를 스친다. 줄→세금과 정부
규모 줄이고 푸→불필요한 규제 풀
(푸)고 세→법질서 세우자. 
대한언론인회보‘신문시평’집필
은 <왜‘바로잡습니다’가 많은가>
첫제목으로 2005년 8월 1일자(233
호)부터 시작, 2007년 5월 1일자까
지 1년 9개월 대장정의 옥필과 곡필
의 대단원을 내린다. 
그동안 졸작을 빛내준 제작진과
부담없이 읽어준 회우들께 감사드
린다. 

기사가빠지면그신문독자도빠진다

한·사우디정상회담은‘처음’이아닌데

충격사건터지면흥분하는한국언론

‘조승희국적’의식않는美國본받을만

金 鍾 憲

·본회 논설위원
·신문평론가

金 和

·본회 논설위원
·방송평론가

※다음호부터‘신문·방송시평’필진이바뀝니다. 
그동안좋은글써주신김종헌·김화두회우님감사합니다. <편집자>



254호 Members Company 2007년5월1일(화요일) ┃7┃

# 미국·아시아등에수출

봄기운이 돋고 초목이 싹트는 춘삼월 어느 날, 서울
광학산업(주) 대표이사 이지웅(李志雄) 회우의 초대를
받아 집행부 몇 사람이 나들이 삼아 시외버스를 타고
충북 음성군 생극면에 있는 그의 공장을 찾았다. 정문
에 들어서니‘푸른 숲 속 아름다운 우리공장’이라는
글귀가 새겨있는 비석이 반긴다. 국제화된 광학제품
전문제조업체로서‘서울광학산업(光學産業)’이 지향
하는 회사 분위기를 한마디로 말해주는 듯싶다.
산자락 3만여평의 부지에 자리잡은 이 회사는 60여
명의 사원들이 건평 2,500평이나 되는 공장 3동에서
초정밀, 최첨단의 각종 광학 렌즈를 생산해내고 있다.
거의 수주생산(OEM방식)으로 수출에 의존하고 있다
는데 연간 매출이 자그만치 50억원. 보통 정밀 렌즈라
고 하면 카메라 아니면 현미경이나 망원경 정도를 떠
올리겠지만 그건 옛날
얘기이다. 첨단의료기기
내시경은 물론 차세대
반도체장비, 인공위성
등에도 쓰이고 있다. 
서울광학산업(주)은
그동안 카메라 렌즈와
프로젝션(Projection) TV
용, 의료기기용 렌즈 등
이 수출 주력종목이었으나 20년 전부터는
조준경 렌즈를 연간 200만개씩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고 있다. 1990년도에 들어
서 각종 비구면(非球面) 렌즈를 새로운
제작방법으로 개발해 국내 전자업체 뿐만
아니라 일본의 5대 가전업체를 비롯해 미
국과 아시아 지역에도 수출하고 있다. 
언론인 출신이 어떻게‘광학산업의 파
이어니어’가 되었을까? 우선 그것이 궁금
했다. 이지웅 회우는 지난날 동양통신 편
집국장을 지낸 정통 언론인이 아니었던가.
그러니까 40년 전. 이 회우는 1966년 성곡
언론재단의 해외연수 첫 케이스로 일본
도쿄대학에서 1년간 공부했다. 그때 사귄
‘노리타 광학’사장 노리타(車田利夫)씨와
의 인연이 전공(?)과 다른 광학에 관심을
두게 되는 계기가 된다. 노리타씨는 한국
계 일본인. 그와 친하게 지내면서 새로운 세계에 눈을
뜨게 된 것이다. 그 무렵 재직했던 통신사에 오너인 성
곡(省谷 金成坤)의 뒤를 이어 2세 젊은 사장이 등장하
면서 겸사겸사 천직으로 여겼던 기자직을 그만둔다. 

# 恩人노리타선생기술전수받아

인생은 한순간 갈림길에서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 1974년 일본 노리타 광
학의 기술지도아래 서울광학산업(주)을 창립한다. 이
처럼 30여년 전에 일본의 선진기술을 전수받아 우리
나라에 접목하여 광학의 꽃을 피운 것이다. 때문에 이
회우가 기업가로 성공하게 된 비결은 노리타 선생이
가르쳐준 노하우 덕분이라고 말한다. 그런 뜻을 기려
공장 입구에 노리타 선생의 흉상을 세워 놓았다. 그러

나 어디 이 회우의 성공 까닭이 딱히 그것 만일까.

# 배출한박사만10여명

축구의 영웅 히딩크가“나는 승리에 배가 고프다”고
했듯이‘기술에 굶주려 있었던’이지웅 사장은‘인간
존중’의 직장문화를 바탕으로 사원들의 기술을 키우
는 데 아낌없이 투자한다. 그래서인지 서울광학산업
(주)은‘광학사관학교’라고들 얘기한다. 박사를 비롯
해 많은 광학기술 인재를 키워냈기 때문이다. 속된 말
로‘가방 끈이 짧은’사원들은 모두 고등교육을 마치
게 하고 특히 우수한 사원들은 석·박사 학위를 받도
록 장학금을 주며 지원해주고 있다. 그동안 9기까지
배출한 박사가 10여명이나 된다. 지금도 사내 박사가
3명, 박사과정을 밟고 있는 이가 2명이 있다. 이들의
박사 논문이 왕년에 화려했던 이 회우의 기자시절 앨

범과 함께 집무실에 진
열되어 있다. 
이렇게 키워놓은 인
재들이‘둥지’에서 빠져
나가 새살림을 차리기
도 한다. 그럴 때면 섭
섭한 느낌도 들지만 큰
시각에서 국가적으로
공헌한다는 생각을 하
며 이곳이‘광학기술의 본
산’이라고 자위한다. 
이 회우는 7주지(周支·85
세)를 넘긴 나이도 잊은 듯
싶다. 월요일부터 주말까지
회사에서 유숙하며‘생산품
질=의지+연구+경험’을 모
토로 기술개발을 통한‘업그
레이드’를 총지휘하고 있다.
그의 이런 열정으로 광학기
술을 세계적인 수준까지 끌

어 올린 회사이기에 지난 88년 당시 노태
우 대통령이 직접 와서 둘러보고 격려해
주기도 했다. 
이 회우는 슬하에 2남2녀를 두고 있다.
큰 아들은 건축설계사이고 둘째 아들은
판사로 있으며 사위들은 교수이다. 다만

이화여대를 나온 큰 딸이 옆에서 노부(老父)를 돕고
있다. 앞으로 회사는 전문경영인에게 물려주겠다고 한
다. 끊임없는 연구개발에 투철한 이 사장도 후계자 만
은 기술보다 인성(人性)을 따진다. 정신이 제대로 박힌
올바른 사람! 그런 사람이 나타날 때까지 일손을 놓지
않겠다는 이지웅 회우. 그는 언론인 출신답게 이 시대
를 앞서 살아가는 건강한 기업인임이 분명하다. (筆田)

·회우업체탐방·회우업체탐방 서울광학산업(주) 대표이사 李志雄 회회우우

▲의지 하나로 광학산업의 꽃을 피운 이지웅 회우 (86세).

▲ 푸른 숲속에 있는 서울광학산업. 원내는 초정밀 렌즈를 제조하는 사원들.

기기자자氣氣質質살살린린‘‘광광학학산산업업파파이이어어니니어어’’

기술인재많이키워‘광학사관학교’소리들어

대한민국에가장필요한것은‘경제살리기’. 
‘한국경제’는대한민국국민한사람한사람의힘이모일때
우리의경제를생생하게살려낼수있을것입니다.  
‘힘내라! 한국경제’, 생생하라! 대한민국. 



Family Corner 254호2007년5월1일(화요일) ┃8┃

보리밭에펼쳐놓은생명력
◇具宗書회우부인이숙자개인전

·이브의 보리밭 - 봄내음

30여년

‘Mr, Scoop' 윤석봉보도사진

보리밭 속에 요염하게 앉아 있는 누드 여성은 에로티시즘마저 불러일으킨다. 
바람에 일렁이는 보리밭 풍경 속으로 녹색 뿐 아니라 알알이 톡 불거져 보이는 보리에는 희
거나 노란색 외에 연보라, 빨간색도 스며있다. 나비가 날아드는 보리밭 위로 큰 눈, 잘록한 허
리에 전사처럼 당당해 보이는 알몸 여성이 어깨를 편 채 위쪽을 응시한다(그림 위).
‘보리밭 화가’이숙자 고려대 교수(65·구종서 회우 부인)가 개인전(4월 18 ~ 5월 12일·
인사동 선화랑)에서 선보인 `이브의 보리밭’시리즈 신작의 하나. 

“이숙자의 보리밭은 단순한 보리밭이기에 앞서 가슴 속에 응어리진 한을 풀어내는 매개로
서 작용되고 여기에 발가벗은 여체를 등장시킴으로써 한과 생명력의 기이한 조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미술평론가 오광수씨는 평했다. 

실제로 보리나 꽃이 있는 자연 속에 관능적으로 자리 잡은 여성의 누드는 자연에 대한 가식
없는 작가의 시각을 엿보게 한다. 
마치 여체가 보리이삭이나 꽃들과 마찬가지로 대지에서 태어났다는 강한 암시를 받는 듯하
다. 동시에 작품 속 여인은 무엇보다 살아 있는 생명의 역동적 이미지를 표출하고 있다. 
이 교수는“10년 넘게 그린 보리밭을 벗어나기 위해 고민하던 중 떠올린 소재가 여성의 누
드였다”며“여성의 포즈와 시선이 당당한 것은 여성의 주장이자 생명에의 경이가 아니겠느
냐”고 말했다.

올해 고려대 교수직을 정년퇴임하는 이 여사는 원로화가 천경자씨의 제자. 70년대부터 여성
누드를 그렸으며 90년쯤 보리밭과 접목을 시도한 이브시리즈를 선보였다. 보리밭에서 벗어나
기 위해 마네킹 같은 인조미인을 현대의 상징이자 남성 중심의 세상에 맞서는 전사처럼 당당
한 알몸의 여체로 등장시켰고 결국 보리밭과 결합된‘보리밭의 이브’가 탄생했다.  

“불교는 가장 철학적 종교요, 자각적 종교입니다. 기독
교의 구원사상도 훌륭하지만 문명이 발달할수록 인간의
지능이 높아져 스스로 깨닫고 자각하는 일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불교는 이러한 인류에게 큰 지침
이 돼 줄 수 있지요.”
문명비평가이며 인류학자인 박정진 회우
(한양대 겸임교수)가 국내에서 처음으로 불
교인류학(Buddhism Anthropology)에 관한 책
을 펴내서 눈길을 끌고 있다. 불교를 종래
의 불교학이나 종교학, 비교종교학의 입장
에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비교문화인류
학의 입장에서 바라보는 첫 책인 이 책은
불교를 미래 인류문명에 기여할 수 있는 최
고의 종교라고 역설하면서 그 이유를 설명
하고 있다. 
이 <불교인류학>(불교춘추사)은 특히 최
근 몇년동안 화제가 되었던 중국 선종의 6

조 혜능(慧能)과 그의 제자 마조(馬祖)를 중심으로 전개
되는 남종선(南宗禪) 조계종(曹溪宗)의 법계조작과 신라
의 왕자 출신 승려 무상(無相)에 대해서 사천성(四川省)
현지조사를 통해 그 전후사정을 밝히고 있어 주목된다. 마
조의 홍주종(洪州宗)은 선종이 가장 활발했던 강서성(江
西省) 지역이며 중국에서 선종이 가장 번창한 곳이었는데
누구나 마조의 제자가 되고 싶어 하고 따라서 마조의 스
승인 남악회양(南嶽懷讓), 그 위의 육조 혜능까지 부활되
는 결과라고 진단했다. 
결국 마조는 사천성에서 태어나서 신라승 정중종(淨衆
宗)의 개조 무상의 제자였지만 강서로 가서 남종선의 제1
인자가 되고 많은 제자들을 둠으로써 법손들로 하여금 역
으로 한국 선종을 일으키게 하는 역할을 하였다고 술회하
고 있다. 중국 선종사와 무상-마조의 법계와 관련해 인류
학자로서 처음 집대성하여 책을 낸 저자는 한국불교계가
안고 있는 문제와 과제들에 대해서 기탄없는 설명과 발언
을 하고 있어 주목된다. 
저자 박 회우는 해동화엄의 초조 신라 의상스님의‘화

엄일승법계도’와‘법
불교적 사고를 미개
전제하고 구조인류학

하고
국 인
피할
로(回
그는
우리의
의천,
하고
장하고
불교와
신이
지 못
국은
사로

저자 박 회우는 문
러 에세이들을 이 책
다른 종교와의 관계
다. 불교인류학이라
에서 첫 제안한 저자
으로 불교의 역할과
될 것이라고 내다보
“불교는 앞으로 인
을 줄 것으로 짐작
문명적 세례를 받았
양을 포용하거나 역
고 이해하는 첩경을
인 세계를 숭상하고
그런 점에서 불교는
아니고 상대이면서
하고 상호 침투하는
는 말한다.

<불교인류학>  朴正鎭 지음

佛敎를인류학관점에서새

여성의포즈와시선이

당당한것은

여성의주장이자

생명에의驚異가아닐까

◀ 이숙자 여사와 남편 구종서 회우 - 인사동
선화랑의 개인전 전시장에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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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여년현장서‘격동의순간’포착

석봉보도사진집출판기념회
‘미스터 스쿠프’윤석봉 회우(전 로이터통신 기자)가 보도사진집 <미스터 스쿠프, 
사진기자가 목격한 현대사의 영원한 순간들>(눈빛)을 펴내고 4월 16일 서울 태평
로 프레스센터 외신기자클럽에서 출판기념회를 열었다. 
‘미스터 스쿠프(Mr. Scoop)’
<로이터통신> 기자 시절, 외국인 동료는 사진기자 윤석봉을 이렇게 불렀다. 특종
(scoop)을 잡아내는 그의 능력과 투철한 기자 정신에 대한 존경을 담은 찬사였다. 그
래서 30여년동안 사진기자로 일하며 취재한 사진들을 모아 같은 이름의 사진집을 낸
것이다.
윤석봉 회우는 1967년 <동아일보>에 입사해 2002년 <로이터>에서 정년퇴임할 때까
지 30여년동안 현장을 지킨‘현장의 사진기자’다. 퇴임 뒤에도 이피에이(EPA)통신에
서 2년 동안 일할 정도로‘현장’에 대한 그의 열정은 식을 줄 몰랐다. 
“현장에 있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는 그의 카메라는 격동했던 한국 현대사의 현장
에서 쉬지 않았다. 경찰봉에 맞아 피를 흘리는 대학생·최루탄에 쫓기는 시민들과
함께 뛰었고 이산가족 상봉의 눈물·올림픽의 영광과 환호 등 모든 현장을 그는 사
진으로 기록해 보도했다. 단 한번, 그도 현장을 떠난 때가 있었다. 1975년‘동아자유
언론수호투쟁위원회’사건으로 강제해직돼 10여년을 떠돌았다. 서슬 퍼렇던 군사독
재정권 아래서 해직 언론인이 다시 언론계에 발을 들이기가 쉽지 않았지만 윤석봉
회우는 1986년 <로이터>의 한국특파원으로 채용돼‘현장’에 돌아왔다. 
1969년 흑산도 대간첩작전을 취재한 특종사진이 1988년 광주청문회에서‘광주 양
민 학살’사진으로 등장해 논란이 됐던 사건과 전두환 전 대통령의 사저인‘연희궁’
에서 경호원들에게 폭행당한 사건, ‘국시’발언으로 구속된 유성환 의원을 구치소
안에서 사진 취재했던 일 등의 취재 회고기가 140여장의 생생한 사진과 함께 실린
사진집은 2006년 4월 1일, 동아투위 위원들의 촛불시위 모습으로 끝난다. 

일승법계도’와‘법성게’에 대해 새로운 해석을 하면서
교적 사고를 미개-원시 사회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고
제하고 구조인류학의‘미궁학(迷宮學)’입장에서 전개

하고 있다. 미궁은 미로(迷路)가 아니라 결
국 인간이면 누구나 궁극적으로 가야 하는,
피할 수 없는 길이며 법계도(法界圖)의 회
로(回路)와 같다고 역설하고 있다.
그는 한국불교도 중국불교처럼 훌륭한
우리의 고승대덕 예컨대 원효, 의상, 지눌,
의천, 태고, 서산, 사명당 등을 조사로 지정
하고 나한전(羅漢殿)에 올려야 한다고 주
장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한국불교가 인도
불교와 중국불교의 그늘에 있는 까닭은 자
신이 배출한 훌륭한 승려를 조사로서 모시
지 못하는 것도 한 몫 한다고 설파한다. 중
국은 신라에서 온 무상마저도 455번째 조
사로 나한전에 모시고 있다고 예를 들었다. 

저자 박 회우는 문화인류학자로서 불교를 바라보는 여
에세이들을 이 책에서 묶고 있는데 불교와 차, 불교와
른 종교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남다른 관심을 보이고 있
. 불교인류학이라는 용어를 하나의 분과학문으로 국내
서 첫 제안한 저자는 불교에 대한 인류학적 토론이 앞
로 불교의 역할과 의미를 발굴하고 증대시키는 결과가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다.
“불교는 앞으로 인류학에 많은 과제를 던지고 해결방안
줄 것으로 짐작된다. 불교는 어쩌면 인도유러피안의
명적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른바 서양적 관점에서 동
을 포용하거나 역으로 동양적 관점에서 서양을 포용하
이해하는 첩경을 제시할 지도 모른다. 서양은 절대적
세계를 숭상하고 동양은 상대적인 세계를 숭상한다.
런 점에서 불교는 절대-상대적이다. 절대이면서 절대가
니고 상대이면서 상대가 아닌, 절대와 상대가 상호교통
고 상호 침투하는 종교이며 철학이다”고 저자 박 회우
말한다.

朴正鎭 지음

에서새롭게본다

안방극장에서 한동안 사극 <태조 왕건>이 인기를 끌더
니 얼마 전에 종영한 <주몽>이 뒤를 이었고 지금은 <대조
영>이 화제를 모으고 있다. 또 5월에는 고구려 광개토대왕
을 다룬 <태왕사신기>가 기다리고 있다. 우
리 역사의 부흥기를 이끈 이들 제왕들을 한
자리에 모아 비교해가며 읽을 수는 없을까.
중견 소설가인 황원갑(黃源甲) 회우가 철저
한 역사 고증과 현장 답사를 거쳐 독자의
그러한 갈증을 풀어준다. 
저자 황 회우는 이 <한국사 제왕열전>(마
야)을 통해 오늘날 우리나라가 처한 난국을
슬기롭게 극복할 역사의 교훈을 얻자고 강
조한다. 우리 민족사에 큰 발자국을 남긴
역대 제왕의 사적을 되새겨 보고 이를 국난
극복의 거울로 삼자는 것이다. 
이 책은 한국사의 여명기를 밝힌 고조선
의 국조 단군왕검을 비롯하여 신라 시조 박

혁거세 거서간, 고구려 시조 동명성왕, 백제 시조 온조왕,
가락국 시조 김수로왕, 발해 태조 대조영, 후고구려의 궁
예와 후백제의 견훤, 고려 태조 왕건, 조선 태조 이성계 등
각국의 창업자 10명, 또 고구려의 태조왕과 광개토대왕, 백
제의 근초고왕과 무왕, 신라의 진흥왕과 선덕여왕, 고려의
광종과 공민왕, 조선의 세종대왕과 정조 등 각국의 중흥조
또는 개혁군주 10명, 그리고 실패한 리더십의 반면교사라
할 만한 의자왕과 비록 왕위에서 쫓겨났지만 절묘한 외교
술로 오늘날 한국외교의 타산지석으로 삼을 만한 광해군
등 22명의 일대기와 업적을 한 권으로 묶은 것이다.
사실 이들 역대 제왕이 우리에게 남겨 준 정신적 유산
은 한두가지가 아니지만 이들은 무엇보다도 출중한 위기
관리 능력으로 유비무환·무비유환의 중요성을 일깨워주
었다. 또한 백성을 자식처럼 아끼고 사랑하는 한편 법을
엄격하게 시행하고 솔선수범하는 리더십의 중요성도 일깨
워주었다. 
동서고금을 통해 어떤 국가든 국가의 지상목표는 부국
강병과 국리민복이다. 그러나 부국강병과 국리민복을 추

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국민의 의지와 힘을 한군데
로 결집시킬 수 있는 최고지도자의 출중한 리더십이 필요
하다. 

우리가 역사를 배우는 이유는 교훈을 얻
고자 함이다. 역사의 통렬한 교훈을 통해
잘못된 역사를 되풀이 하지 않으려는데 있
는 것이다.
저자 황 회우는 최근 우리나라가 처한 내
외의 난국이 결국은 최고지도자의 리더십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이라고 진단한다. 근래
우리나라 지도자들이 자질도 부족하고 리더
십은 말할 나위도 없이 부족했다고 본다.
그런 의미에서 올해 12월로 예정된 대선
에서는 출중한 자질과 탁월한 리더십을 지
닌 지도자를 선출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하지만 이 책은 최고 지도자의 리더십만
강조하고 있지 않다.

저자는 이 책을 통해 국가지도자든 한 단체의 수장이나
기업의 경영자든 또는 한 가정의 가장이든 역사에서 교훈
을 얻고 리더십의 중요성에 관해 깊은 성찰의 계기로 삼
기를 바라고 있다.
21세기 현대는 새로운 격변의 시대, 격동의 시대이다. 국
가든 기업이든 개인이든 무한경쟁시대인 것이다. 경쟁력이
없거나 부족하면 낙오되고 도태당할 수밖에 없는 냉혹한
시대인 것이다. 무력전이든 경제전이든 전쟁은 승리를 전
제로 하는 것이고 패배는 곧 죽음으로 통하는 것이다. 
이와 같이 냉혹한 현실 속에서 지도자의 리더십이 무엇
보다 중요하다고 저자는 제왕들의 일대기와 사적을 통해
거듭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 한국사를 이끌어 온 제
왕들은 곧 출중한 자질을 타고나 비상한 리더십을 발휘한
최고경영자였기 때문이다.
이 책은 중견소설가인 저자 황 회우의 탁월한 문장력으
로 인해 마치 단편소설집을 읽듯 읽는 재미를 더해준다.
재미있게 읽는 가운데 모르고 있던 역사공부도 겸할 수
있는 책이다. 

<한국사제왕열전>  黃源甲지음

이難局…우리역사에서‘리더십’배워라

▲ 윤석봉 회우

◀ 보도사진집
‘Mr. Scoop’표지.

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새로나온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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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시대
통장

내맘대로
적금

고구려
지킴이
통장

제로
팡팡카드

셀프네이밍
적금

주택청약
부금

효지킴이
통장

마라톤
통장

카멜레온
외화
정기예금

독도는
우리땅
통장

대한민국
모임통장

기은SG
링크럭셔리
라이프스타일
주식투자신탁

자유적립식
리볼빙
외화예금

Iam카드

대한민국
힘통장

IBK코리보
연동예금

100세
예금통장

성공날개
통장

기은SG
그랑프리
KRX100인덱스
주식투자신탁

나,  를위해

개인금융이한상차려졌다

내가오래도록바래왔던꿈의금융상품들이, 나의자산에피가되고살이되는금융상품들이
정말알차고다양하게펼쳐졌다. 나, 그리고내자산의건강을먼저생각하는
IBK의다양한개인금융상품콜렉션

꼭이루고싶은꿈이나나만의결심등,
나의통장에내가지은이름을붙여주는 '셀프네이밍적금' 

FUN, WELL, TOP 등내가사는스타일에따라내가선택하고
내가원하는대로혜택도골라누리는 'Iam카드'

CD 금리보다안정적이고변동금리의리스크까지덜어주어
나의자산을건강체질로개선해주는 '코리보연동예금'

수익금의일부가고구려관련역사단체에기부되고
고구려유적지탐방시여행자보험과환율우대혜택이따르는 '고구려지킴이통장'

부모의실적에따른우대서비스는물론, 사이버문화센터
무료수강, 인터넷서점할인쿠폰이제공되는어린이청소년전용 '성공날개통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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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카르타 취재는 5일만에 끝냈다. 어떤 경로로 알았
는지 나의 숙소인 호텔로 북한 공관원 2명이 찾아와
“지금 이 나라가 위험 상황이니 보호해 드리겠다”“조
선 음식 드시러 대사관에 가십시다”면서 너무 친절한
데 지겨워 떠날 때가 됐다고 판단 했다. 나중에 들은
얘기지만 결국‘공화국 대사관’이 남조선 기자 입국을
인도네시아 외무성에 항의해 추방 결정을 내리고 나

를 잡으러 다녔다고 한다. 한편 홍콩 인도네시
아 영사는 우리 총영사관에‘동아일보 기자에
발급한 비자를 취소 한다’고 정식 통보 했다고
한다. 이 말은 인도와 시킴취재를 모두 마치고
귀국길에 홍콩에 갔을 때 진필식 총영사로부
터 직접 들었다. “그동안 어디 계셨소?”그도
걱정을 많이 했던 모양이었다. 

#수하르토등장한‘9·30사건’

대한민국 여권을 갖고 정식 입국한 한국기
자의‘9·30 사건’취재. 나보다 먼저 수교없
던 나라에 무역공사(KOTRA) 간판을 내건 지
병주 관장을 40여년이 지난 지금도 잊을 수 없
다. 자카르타에서 가진 그와의 인터뷰는 동아
일보 1면과 동아방송(DBS) 라디오를 타고
‘9·30 사건’을 상세히 전했다. 사건이 난 새
벽, 어느 정부 관계자가‘빨리 피신 하라’고
연락해 손가방 하나만 들고 자카르타를 빠져
나갔던 일을 그는 울먹이면서 회상했다.
‘취재는 운이 따라야 한다’고 한다.

내가 입국 해 그의 사무실
을 찾아 갔을 때 그는 며칠
동안의 피신길에서 막 돌아
왔다. 그리고 나를 맞았다.
그가 아니었던들 나의‘9·
30 사건’현장 보도는 많은
난관투성이었을 것이다. 그는
인도네시아 주재 단 한사람
의 대한민국 여권 소지자였
던 것이다. 

‘9·30사건’. 인도네시아 말 머리 글자로는
‘GESTAPO’. 1965년 9월 30일 새벽에 일어났다. 수카
르노 대통령(1901-1970) 경호 친위부대 공산당원 웅퉁
(UNTUNG) 중령이 공산당(PKI)과 짜고 실행한 친공산
(親共産)쿠데타 계획이었지만 수하르토 장군이 이끄
는 수도방위 사단에 의해 진압된다. 사건 중 친미·우
파 육군 장성 여러명이 새벽 기습으로 무참히 살해 당
한다. 육군 장성 집의 기습 작전에는 공산당 여성동맹
조직이 동원되었다. 장군들 남근을 잘랐다는 잔학성을
보였다고 전해진다. 공산당 천하는‘3일 천하’로 완전
진압되었다. 
이를 계기로 아시아의 가장 거대한 인도네시아 공산
당은 공중분해되고 친미·육군 수하르토 장군의 30년
통치가 시작된다. 교도민주주의(敎導民主主義)의 창시
자이자 동서진영 틈에서‘줄다리기 외교’의 곡예사 노
릇을 일삼은 수카르노는 수하르토의 등극으로 실각해
연금 상태로 지내다 1970년 6월 21일 사망 한다. 향년
69세. 
이 사건과 관련, 미 CIA의 관여 주장도 꾸준히 제기
되기도 했다. 그러나 아직까지 결정적 증거는 남아 있
지 않다.

1965년 9월 1일, 동아일보 뉴스부 차장이었던 나는
인도-중국 국경분쟁의 현장인 히말라야 작은 왕국 시
킴(Sikkim)을 향해 서울을 떠났다.
홍콩 카이탁 공항에 내려 비행기를 갈아 타려는데
홍콩 주재 영사관 직원이 나타나‘서울 본사로 급히
연락 하시란다’고 말한다. 노부모를 둔 나는 순간 불
길한 느낌마저 가졌다. 서울 본사와 통화하니‘인도행

은 잠시 중지하고 자카르타로 들어가라’는 지
시였다. 인도네시아에 쿠데타가 일어났다는 것
이다. 

# 홍콩서印度행접고

40여년 전만해도 우리나라와 반미-비동맹국
블록의 지도자 수카르노의 인도네시아는 국교
가 없었다. 입국은 허가가 안 되었다. 
나는 이보다 3년 전인 1962년 제4회 자카르
타 아시아경기대회(AG) 때는 조선일보 기자로
입국, 한달 간 체류 취재한 경험이 있었다. 서
울 본사는 그때의 쉬웠던 입국 상황을 생각해
내린 결정인 것 같았다. 
AG때 인도네시아는 꾀를 짜냈다. 국교가 없
었던 이스라엘, 자유 중국, 한국의 선수단, 보
도진에게 여권과 비자 대신 AG 조직위원회 발
행 사진이 붙은 신분증(ID card)으로 대신하도
록 했다. 이들 국가를 인정 안한다는 명분을
지킨 것이다. AG기간 중 운동장에서의 스포츠
활동만은 허가한다는 방침의 표시였다. 또한
인도네시아가 두려워하는 외
국의 수카르노 타도 세력 공
작원 입국도 막을 수 있다는
나름대로의 전략이었다. 그때
우리는 모두 전세기로 가 일
사천리로 입국했다. 
1965년 상황은 정변이 일
어나 위기상황이 아닌가.
나는 공항에서 한국 영사
관으로 직행했다. 진필식 총
영사는 대학 선배이기도 하거니와 외무부 출입 때 가
까웠던 분이다. 유동적 인도네시아 정세의 설명을 소
상히 해주었다. 그러나 한국 기자의 자카르타 입국만
은 힘들다는 결론.
그런 가운데 지금 두 나라의 정경분리에 의한 경제,
교역 쪽은 관계 발전이 이뤄졌으며 무역공사
(KOTRA)지사장이 이미 자카르타에 사무실을 냈고
추가 직원과 가족도 곧 부임한다는 소리에 나는 귀가
솔깃했다. 
유익한 정보였다. 나는 입국 목적을‘무역 공사 설립
취재’로 하고 비자 신청을 하기로 결심했다. 
또한 제한된 여비도 걱정이 되었다. 비싼 호텔 대신
하루의 호텔 숙박비면 1주일 묵을 수 있는 큰 길가
간판이 수두룩한 여인숙급 인데 이름만은‘영빈관’
(guest house)에 짐을 옮겨 장기전 체제로 돌입했다.
인도네시아 영사관은 홍콩 사이드의 다이마루 백화점
건물에 들어있었다. 비자를 신청하고 매일 출근하다
시피 했다. 한시가 급했기 때문이다. 인도 취재에 쓰
려던 인삼 등 선물을 모두 소비했다. 갖은 애교와 친
선의 표시로 3년 전 그 나라에 들어가 배웠던 인사말
등 몇마디 인도네시아 말을 총동원했다. 
우리나라의 아리랑처럼 애창되는 민요인‘Polong

Bebek Ansa’도 불렀고 인도네시아의 국가인‘위대한
인도네시아(Raja Indonesia) 몇 줄도 소리 내 부르고 나
머지는 흥얼거리기도 했다. 
비자 신청 닷새 되던 날 영사가 자기 방에 오라고
한다. 그리고 영사‘재량’으로 조건부 비자를 내주겠
다는 것이다. 조건은 첫째 자카르타 입국 후 기자 활

동을 안할 것을 서약 할 것. 둘째 일단 비자 도장은
찍어 주겠으니 현재 정부 훈령을 기다리는데 비자 거
부 결정이 내릴 경우 비자 발급을 취소하겠다는 것이
다. 나는 다 수락했다. 

# 나보다먼저KOTRA 진주

이윽고 나는 곧 바로 인도네시아 국적 항공‘가루
다’회사 홍콩 지점장실로 달려갔다.
이번에는 항공기 좌석이 필요했다. 비자 취소 지시
가 오기 전에 입국해야 했다. 다행히도 지점장 부인이
한국 여성이다. 대기 번호 1호를 얻었다. 쿠데타로 폐
쇄된 홍콩-자카르타간 노선이 언제 회복되는가 애타
게 기다려졌다. 
초조하게 기다리던 나흘 뒤, 그러니까 쿠데타 발생
으로부터 11일째 되는 날 홍콩발 가루다가 인도네시아
로 간다는데… 나는 아직 좌석이 없다. 누군가 한 사
람이 무슨 이유든 간에 비행기를 타지 말아야 내 차지
가 될터인데 초조한 초침이 흐르는 순간, 스피커에서
내 이름을 부른다. “융숙리(Jung Suk Lee), 데스크로
오십시오.”인도네시아식 내 이름 발음이다. 나는
GARUDA의 기상에 올랐다. 그것도 자리는 1등석. 지
점장 사모님 덕을 입었다. 

나의
취재
備忘錄

나의
취재
備忘錄

李貞錫

未修交의內亂위기자카르타에입국

印尼親共쿠데타미수현장
(中)

•이정석 특파원(필자)의 취
재기를 톱으로 다룬 1965년
10월 19일자 1면(오른쪽)과
10월 23일자 특집면(위쪽). 

·본회 명예회장
·전 KBS 기획조정실장
·전 동아일보 방송뉴스부장

‘기자활동안한다’는조건비자
북북한한공공관관원원들들숙숙소소찾찾아아와와““보보호호하하겠겠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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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  경조사앞에서 줄기차게챙기는‘報恩인사’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회장 변
용식)는 창립 50주년을 맞아‘한국
신문방송편집인협회 50년사
(1957~2007)' 기념책자를 발간했다.
이 책자는 편협의 창립 정신과 배
경, 편협의 사업 활동, 해방 이후 언
론파동 등을 정리했으며 성명서와
편협이 주관한 세미나의 주요 논문
등을 실었다.
아울러 기념 책자에는 손태규 단
국대 교수(언론영상학부)가‘노무현
정권의 합법을 가장한 언론탄압'이라
는 주제로 특별기고문이 수록됐다.
손태규 교수는 기고문에서 참여정부
가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을 독려한
것과 신문법 개정, 국정 브리핑 운영
등을 문제 삼았다.
손 교수는“참여정부는 과거 권위
주의 군사독재정권의 초법적, 탈법적
언론탄압 행위와 달리 합법을 가장
한 교묘한 수단과 방법으로 언론을
통제했다"며“참여정부가 애용하는
각종 합법적 장치와 도구는 선진 민
주주의가 누리는 언론자유의 기준에

비추어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고 주
장했다. 
특히 노무현 대통령에 관해 손 교
수는“대통령이라는 기관에 대한 공
적(公的) 비판을 자연인 노무현에
대한 사적 비난으로 오해한다”고 지
적했다. 그는 또 대통령의 언론관을
“언론은 정부를 홍보하기 위한 도구
로만 여기는 권위주의적 언론관”으
로 평가했다. 노 정권은 출범 직후인
2003년 3월 27일‘중앙부처 공보관
회의’를 소집해 언론에 대한 법적
대응을 독려하고 같은 해 8월 노 대
통령은 재산의혹을 다룬 보도와 관
련해 조선일보 등 4개 신문을 상대
로 모두 20억원의 손해배상 청구소

송을 냈다.
손 교수는“미국의 경우 1909년 시
어도어 루스벨트 대통령이‘뉴욕 월
드’발행인이었던 조지프 퓰리처를
명예훼손으로 형사 고소한 것이 대
통령이 언론을 상대로 한 마지막 소
송이었다”며“우리나라는 김대중 대
통령에 이어 언론에 대한 법적 투쟁
의 전통을 이어갔다”고 비판했다. 
손 교수는 또 노무현 정부를‘언
론중재위를 역대 어느 정권보다 집
요하게 언론 견제수단으로 이용한
정권’으로 평가했다. 김영삼 정부와
김대중 정부에서 5년간 각각 27건,
118건의 중재신청을 한 반면 노무현
대통령은 지난해 8월 현재 589건으
로 한 달에 14번꼴로 중재신청을 냈
다. 손 교수는 이 밖에도‘신문법’,
‘신문발전위원회’‘신문유통원’, 기자
의 취재를 제한하는‘기자실 운영방
안’, 노무현 대통령이 활발하게 참여
하는‘국정 브리핑’등‘유사언론’
도 합법을 가장한 언론통제 수단으
로 지목했다. 

“노정권, 합법가장해교묘한언론통제”
손태규교수,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50년사’기고

•INSIDE

청와대와 인제대는 내년 2월 노무현 대통령 퇴임
후 대통령의 고향 근처인 이 대학 김해캠퍼스에 노
대통령 기념관을 짓는 방안을 현재 협의 중이라고
한다.

…‘노무현 기념관' 이전에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과제가 있다. 그것은 역사와 순리에 관한 것이
다. 역대 대통령 9명(내각제 윤보선 포함) 중에서
왜 8번째, 9번째 대통령 기념관이 먼저 등장해야 하
는가. 특히 역사적 평가가 완결된 건국 대통령 이승

만, 근대화 대통령 박정희를 위한 기념관은 왜 세워
지지 않는가. 이 대통령은 공산주의의 위협 속에서
나라를 세우고 지켰고, 박 대통령은 나라를 빈곤에
서 끄집어내 세계로 향하게 했다.
혹자들은 "법에 따라 민간이 하면 되는 것"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권력을 쥔 정권이 이들 전직 대통령
에 대해 싸늘한 눈길을 보내면 수백억원이 필요한
민간 모금은 쉽지 않다. 실례로 DJ는 재임 중인
1999년 5월 박정희 기념관 건립 지원을 약속했으나
이후 시민단체의 반대에 슬그머니 물러섰다. 모금은

중단됐고 국고보조 문제는 지금 법정에 가 있다. 노
대통령은 취임 직후인 2003년 4월 건국 대통령 이
승만에 대한 언급은 한마디도 없이 참여정부는 김
구 선생의 뜻을 이어받는다고 했다. 이런 분위기에
서 민간의 누구가 나설 수 있었겠는가.
세상 모든 일에는 질서가 있다. 노 대통령이 역사
의 무게를 안다면 건국·근대화 대통령의 기념관을
앞세우고 자신의 것은 겸손하게 훨씬 뒤편에 놓을
것이다. 

•중앙일보 4월 18일‘사설’에서

클릭! 이한마디 이이승승만만··박박정정희희대대통통령령기기념념관관부부터터세세워워라라

•창립 50주년
을 맞아 펴낸
한국신문방
송편집인협
회 50년사

환절기에는 부고가 연이어 전해지더니, 화창한 봄이 되자 결혼식 소식이
이어진다. 

개인적으로 결혼식은 축의금 전달에 그치는 경우가 많다. 호텔이건 예식
장이건 도떼기시장 같은 우리네 결혼식장 풍경에다 결혼 축하보다 축의금
접수와 눈도장 찍기, 그리고 식장보다 식당에 더 관심을 쏟는 세태가 마음
에 들지 않기 때문이다. 하지만 장례식장은 되도록이면 찾아보려고 애쓴다.
슬픔은 나눌수록 줄어드는 데다 내 삶의 현주소도 점검해 볼 계기가 되기
때문이다. 특히 외롭고 쓸쓸한 상가에 다녀올 때면 힘들어도 다녀오기를 잘
했다는 생각이 든다. 

상호 부조적인 장점도 적지 않은 한국의 경조사 문화가 하루아침에 바뀌
기는 어려울 것이다. 다만 진심으로 축하하고 애도하기에 앞서 경조사 소식
이 세금고지서처럼 느껴지도록 하거나 노후 은퇴자의 정신적 경제적 부담을
가중시키는 현실은 이제 고쳐야 할 때가 됐다. 실제로 경조사비 조달이 여
의치 않아 지인들과 연락을 끊다시피 지내는 사람도 있다. 와 주신 분은 고
맙고 그렇지 못한 분은 피치 못할 사정이 있었을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봉
투의 무게가 축하나 애도의 정도와 비례하는 것도 물론 아니다.

오 명 철 (편집국 부국장)
•동아일보 4월 12일‘오늘과 내일’에서

노무현 대통령의 지난 주말 인사(人事)는 언론의 대접을 제대로 못 받았
다. 그 인사를 위해 숱한 밤을 고심했을 텐데…. 언론이 대통령을 무시하
려던 뜻은 없었을 것이다. 버지니아 사건의 슬픔이 모든 뉴스를 뒤덮어 그
랬다. 
뒤늦게 한 자(字) 적어 성의를 표시하려 한다. 35년간 세무공무원을 했던
사람이 보훈처장으로 앉았다. 보훈처는 연금 액수를 계산할 일이 많아 세무
공무원 출신이라면 믿고 맡길 만하다. 게다가 많은 세무공무원들 중에도 그
는 노 대통령의 오랜 후원자인 박연차(朴淵次) 태광실업 회장의 사돈이다.
이번 인사는 도움을 받았으면 인사할 줄 알아야 한다는, 혹은 권력자에게
돈을 잘 대면 사돈까지 출세한다는 교훈을‘어린’국민들에게 남겨주는 셈
이다. 
현 정권이 챙겨줘야 할 사람들의 줄은 여전히 길게 늘어 서 있다.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으니 더욱 분발해 인사 교체에 속도를 더 내야 할 것이다. 장
관은 열흘을 맡아도 가문의 영광이요 족보에는 장관이다. 그런 만큼“장관
직은 임기 2년~2년반을 보장할 것”이라는 취임 초 대통령의 발언이 실천된
적도 없지만 새삼 이를 떠올려도 숱한 대기자(待期者)들이 실망할지 모른
다. 대통령 임기를 하루 남겨둘 때까지 계속 챙겨줄 사람은 챙기겠다는 각
오로 임해야 할 것이다. 

최 보 식 (기획취재부장)
•조선일보 4월 23일‘동서남북’에서

→ 5면에서 계속

전직대통령들하는일뭔가

뿐만 아니라 세계의 분쟁지역을 찾아다
니며‘평화의 중재자’역을 성공적으로 수
행해서 2002년 노벨평화상수상자로 선정되
었던 것이다.
카터 전 대통령이 백악관을 나온 뒤에
벌인 여러 사회사업 중에서도 단연 첫 손
가락에 꼽을 수 있는 것이라면‘해비타트’
운동일 것이다. 2002년부터 부인 로저린여
사와 함께 집이 없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집을 지어주는 해비타트운동은 미국국민들
로부터 뜨거운 호응을 받아 대단한 성과를
거두었다. 
이처럼 인간 지미 카터의 끊임없는 인류
애적인 봉사활동은 퇴임 후에 아무 일도
안하며 무사안일한 여생을 보내고 있는 한
국의 전직 대통령들에게‘정문의 일침’(頂
門의 一鍼)이 되고도 남을 것이다.
지미 카터를 10분의 1이라도 닮을 수는
없는 것인지 국민의 이름으로 묻고 싶다.
또 하나 못마땅한 일은 우리의 전직들은
어찌하여 대통령 자리를 물러난 뒤에도 모
두 약속이나 한 듯 서울에만 모여서 살고
있는 것인가. 미국의 역대 대통령들은 초
대 워싱턴 대통령을 비롯해서 하야 후엔
대부분이 향리로 내려가서 지역사회를 위
해 헌신하며 여생을 마쳤다. 이 점은 생이
끝나는 그 날까지 정치에 대한 미련을 못
버리고 영향력 행사를 즐기고 있는 우리의
‘전직’들이 한 번쯤 반성해 볼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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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유세節稅는이렇게
- 참여정부 4년간(2003~2006) 공시지가 상승률은
81.87%, 표준지 50만필지의 공시지가는 2006년 대비 2007년
1월 1일 기준 전국 땅값은 평균상승률이 5.6%에서 12.4%로
크게 올랐다.
- 공시지가 상승은 곧바로 보유세 급등으로 이어진다.
2007년 재산세 과세표준은 55%에서 60%로 오르고 종부세
는 70%에서 80%로 올라 담보, 보상, 경매평가 등에도 기준
으로 활용된다.
- 보유세 증가율은 공시가격 인상률에 비해 무려 3배나
오른 곳이 있고 6억원 넘자마자 세금부담이 급증하는가 하
면 이와 반대로 6억원 이하는 상대적으로 세금부담이 적으
나 10년안에 보유세도 2배 이상 증가한다.

# 보유세납부대상

매년 6월 1일 현재 등기부등본상에 해당 주택을 보유하
고 있는 사람에게 부과한다. 
따라서 보유세 중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반반씩 나
누어서 납부해야한다. 종부세는 12월에 부과하고 납부해야
한다.
예를 들면,
① 1주택 소유자는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고 등기 수속
을 마치면 당해연도의 보유세는 면제된다.
② 집을 매입하려고 하는 사람은 6월 1일을 넘겨서 매입
하면 당해연도의 보유세는 면제된다.
③ 2~3주택 소유자는 5월 31일까지 잔금을 받고 등기
수속을 완료하여 주택 수를 줄이고 줄인 주택의 보유세를
면제 받거나, 또는 2007년 공동주택가격 확정고시일인 4월
30일전까지 증여하면 지난해 고시가격을 준용하기 때문에
절세가 된다.
④ 4주택 이상 소유자는 5주택 이상을 만들어 10년이상
같은 행정구역내에서 장기 임대사업을 모색해보는 것도 생
각해볼 일이다. 
⑤ 대지 소유자와 건물소유자가 다른 상가인 경우 40억
원 미만이면 종부세는 해당되지 않는다.
⑥ 땅값이 급등한 개발지역이나 도심개발지 일대의 노후
불량건축물을 멸실, 철거하는 경우는 2년간 사업용 토지로
간주해 9~36%의 세금을 부과한다.

·‘인생二毛作시대 財테크’시리즈는 이번호로 끝맺습니다. 앞으로
새로운‘경제 이슈’를 소재로 다루려고 합니다. 그동안 좋은글
써주신 홍용수 회우님 감사합니다.                     <편집자>

동아방송이 문을 닫은지 이미
26년이 지나서 개국 44주년이 되
었다. 
1963년 4월25일 개국, 동아일
보를 배경으로 출발했으니 그 후
광도 부인할 수 없겠지만 신문사
의 일개 국으로 출력은 10KW,
고작 서울 경기 일원을 가청권으
로 하는 조그만 라디오 방송이
어떻게 국민의 신뢰와 사랑을 받
고 선두에 나설 수 있었을까?
그것은 바람이었다.
신선한 감각, 새로운 의식을
일깨워 희망과 활기를 불러 일으
키는 뜨거운 바람이었다.
어떻게 그렇게 모였을까.
40여년이 지난 지금 돌이켜보
니 바로 그 시대의‘드림팀’이
었다.
청취자들이 다이얼을 맞추던
동아뉴스, 전영우 아나운서의
‘정오 낮 뉴스’, ‘라디오석간’, ‘라디오 조간’,
오대양 육대주를 누비던‘DBS리포트’, 출근길을
포근하게 배웅해 준 김수희의‘아빠 다녀오세
요’, 단란한 가정의‘우리아빠 최고’, 청취자들
의 심금을 울려주던 김주환 아나운서의‘여러분
이 사람을!’, 젊음의 낭만 최동욱 DJ의‘탑튠
쇼’,‘3시의 다이얼’, 윤형주의‘0시의 다이얼’,
‘막둥이 가요만보’의 한곡조 꽝!, 개화기로부터

민초들의 생활과 문화의 실록‘여
명80년’, 다큐멘터리‘태평양전
쟁’, ‘한국전쟁’, 동아드라마의 두
간판인 정치드라마‘정계야화’,
반공 수사극‘특별수사본부’, 그
리고 국보 양주동박사의‘유쾌한
응접실’은 지식과 해학이 넘치는
교양특강이었다.
세파에 시달린 청취자들에게 안
식을 주던 목소리들, 한순옥, 윤여
훈, 김세원, 박인희…, 아직도 여
운처럼 은은히 들리는 듯하다.
동아에서만 울려나오던 노래들,
김치캣츠의‘검은상처의 부르스’,
‘오월의 꿈’, 이미자의‘동백아가
씨’, 박인환의‘세월이 가면’(이진
섭 작곡), ‘닐니리’, ‘갑돌이와 갑
순이’등등.
동아사태로 퇴사하고 연전에 작
고하신 배동순 PD는‘한국의 방
송인’(2001년 발간)에 실린 마지

막 글에서 다음과 같이 남겼다.
‘…나는 어디서 누가 나의 직업이 무엇이었느
냐고 물으면 지금도 방송프로듀서였노라고 자랑
스럽게 대답하곤 한다. 대한민국에 1960~70년
그 시절의 동아방송 프로듀서였노라고.’
1960년대 동아방송‘최창봉사단’은 그 시대의
드림팀이었다.

‘동아방송’을생각한다 ‡재테크안테나

洪榕秀
·본회 회우
·재테크코리아 회장 (현)
·전 한국경제 논설위원

安平善
·본회 회우
·전 동아방송 PD
·전 KBS춘천방송 총국장

인생의 황혼기를 넘어선

팔순이 된 노부부가 있었다.

어느 밤

할아버지와 할머니가 잠자리에 들 때.

할머니는 문득 옛 생각이 나서

영감… 그래두 젊었을 때 영감이 항상

자기 전에 날 꼭 껴안아줬었지.

할아버지는 할머니한테 서비스한다

생각하고 꼭 껴안아주었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리구 내 입술에 살며시 키스를 해주었어. 

할아버지는 별로 내키진 안았지만

할머니에게 키스를 해줬다. 

그러자 할머니는~

그리고는 입으로 내 귀를 살짝

깨물어주었지…

그런데

할아버지는 그 소리 듣자 벌떡 일어나

방문을 열고 나가는 거였다.

당황한 할머니…

여… 영감. 어디 가는 거요…

그러자 할아버지의 말씀. 

이이빨빨 가가지지러러……

노부부의사랑재미마당 一笑一少
一怒一老

문을닫은지26년,

그드림팀!

그프로그램!

그餘韻이아직도…

세계의은행과
어깨를나란히-
글로벌금융시대!
대한민국은행산업을선도하는
최고의금융단체은행연합회가함께합니다.

한국산업은행, 농협중앙회, 신한은행, 우리은행, SC제일은행, 하나은행, 기업은행, 국민은행, 한국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한국수출입은행, 

수협중앙회, 신용보증기금, 대구은행, 부산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경남은행, 기술보증기금, 주택금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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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결혼

·이정석(李貞錫) 회우 (본회 명
예회장) 장녀 수린 양 = 5월 24일
(목) 오후 5시 프레스센터 20층 예
식장 ☏ 017-261-6812
·이태영(李台永) 회우 장남 상훈
군 = 5월 5일(토) 오후 1시 명동성
당 ☏ 011-447-7268
·박석흥(朴錫興) 회우 차남 용순
군 = 5월 19일(토) 낮 12시 강남문
화센터 ☏ 019-398-2271 
·박화진(朴花珍) 회우 차녀 선경
양 = 5월 12일(토) 오후 1시 안양
중앙성당 ☏ 010-3078-5359

축하합니다

회회 우우 동동 정정요즘…

言論街

이미숙문화일보차장

최은희여기자상수상

문화일보 이
미숙(李美淑·
46·사진) 정치
부 차장이‘제
24회 최은희여
기자상’수상자
로 선정됐다.

최은희여기자상 심사위원회(위원
장 김후란·문학의집서울 이사
장)는“외교안보 분야에 대한 전
문성을 갖추고 북한 핵실험, 6자
회담, 국내외 외교안보전문가 심
층 인터뷰 등 한반도 주변정세에
관해 적극 보도해 온 점이 돋보
였다”고 선정 이유를 밝혔다. 이
차장은 1991년 문화일보에 입사,
해외문화부, 문화부, 국제부 등을
거쳐 현재 정치부 차장으로 활동
하고 있다. 최은희여기자상은 일
제 강점기에 기자로 활동하며 큰
발자취를 남긴 추계 최은희 여사
가 기탁한 기금을 바탕으로 제정
됐다. 24회째인 올해부터 상금이
1000만원. 시상식은 5월 10일 오
후 6시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열린다. 

평화언론포럼회장에조규석씨

한국평화언론
포럼은 지난 3
월 29일 오전
11시 한국프레
스센터에서 총
회를 갖고 새
회장에 조규석

선임 부회장(사진)을 선출했다.
조 회장은 경기고와 한국외대를
나와 신아일보 사회부기자, 동경
특파원, 세계일보 편집국장 대리,
논설위원 실장 등 30년간 언론계
에서 일했다. 
이날 선출된 새 집행부는 다음
과 같다. •고문=지용우(상임),
윤종서, 이두석 •수석부회장=안
종우 •부회장=김화, 박몽계 •
감사=김호기, 정운종 •운영위원
장=최귀조

Photo Focus

·박 실(朴 實) 회우(본회 이사)= 4·
19혁명 47주년을 맞아 4·19혁명 유공
자로 국가보훈처로부터 건국포장을 받
았다. (사진)

·지갑종(池甲鍾) 회우(UN한국참전국
협회장)= 4월 20~21일 6·25참전 영연
방국 참전용사 170명(영국 80명, 호주
32명, 캐나다 30명, 뉴질랜드 28명)의
방한을 맞이해 가평과 임진강 설마리에
서 각각 전투 기념행사와 추도식을 거
행했다. 참전용사들은 이 지역 중·고
등학생 18명에게‘혈맹(血盟)장학금’을
수여했다.   
·김종하(金鍾河) 회우(본회 자문위
원)= 지난 3월 28일 전직 국회의원들
의 모임인 헌정회 정기총회에서 부회
장에 선임됐다. 새 회장에는 이철승 자
유민주비상국민회의 대표의장이 선출
됐다.  
·이경남(李敬南) 회우(한국발전연구
원 원장)= 4월 20일 아침 그랜드 인터

콘티넨탈호텔 오키드룸에서 강길모(姜
吉模) 프리존뉴스 사장을 연사로 초청
해‘한국 좌파의 실체와 우리의 대응’
이라는 연제로 조찬강연회를 개최.
·박동은(朴東銀) 회우(유니세프한국
위원회 사무총장)= 유니세프 친선대사
인 영화배우 안성기씨와 함께 3월 31일
부터 4월 8일까지 오랜 내전으로 후유
증을 앓고 있는 고통의 현장 우간다를
위문하고 돌아왔다.

2007 호암상수상자선정

호암(湖巖)재단(이사장 이현재 전 국
무총리)은 4월 4일 2007년도 호암상 수
상자로 ·과학상 정상욱 박사(50·미
럿거스대 석좌교수 겸 포항공대 석학교
수) ·공학상 엄창범 박사(49·미 위스
콘신대 교수) ·의학상 서동철 박사
(46·미 스크립스연구소 교수) ·예술
상 이청준씨(68·소설가) ·사회봉사상
엠마 프라이싱거씨(오스트리아·여·
75·릴리회 회장) 등 5명을 선정 발표
했다. 
호암상은 삼성그룹 창업자인 고 이병
철(李秉喆) 전 회장을 기리기 위해
1990년 이건희(李健熙) 삼성그룹 회장
이 제정한 상이다. 

每經동우회장에張昌鎔씨

매경(每經)동우회는 지난 3월9일 스칸
디나비안클럽에서 정기총회를 열고 장
창용(張昌鎔·전 제일경제신문 전무 겸
편집국장)씨를 제13대회장으로 선출했
다. 성재삼(成再參) 전임회장(본회 회
우)은 고문으로 추대되었다. 

♣회우자녀소식

·홍원기(洪元基) 회우
(노컷뉴스 대표이사)의
장남 홍유석(42·사진)
씨가 한국인으로서는 처
음 한국릴리 사장으로
임명되어 언론의 스포트

라이트를 받고 있다. 한국릴리는 발기

부전 치료제‘시알리스’와 우울증 치료
제‘프로작’등으로 잘 알려진 다국적
제약사 일라이릴리의 한국법인. 한국인
사장은 1982년 일라이릴리가 한국에 진
출한 이후 처음이다. 
홍 사장은 뛰어난 어학 실력과 글로벌
감각을 갖춘 전문의약품 마케팅 전문가
이다.

“여기는 보도의 명예와 승리가 서린 곳, 공산군의

침략으로 한반도의 평화와 인류의 자유가 위협당했

을 때 UN군 용사와 더불어 필탄(筆彈)을 퍼붓다 젊음

을 이땅에 바친 여러나라 펜(Pen)의 기수 18명, 먹물은

스러져도 기자의 얼은 푸르다. 그 영광의 희생 길이

정의를 밝히리.”

한국기자협회(회장 정일용)가 주관하고 대한언론
인회, 유엔군사령부, 한국전종군기자동우회, 파주시,
유엔한국참전국협회 등이 후원하는 제30회 한국전
순직종군기자 추도식이 4월 24일 오전 11시 경기도
파주 통일공원 내 종군기자 추념비 앞에서 열렸다. 
추념비는 6·25의 참극을 전 세계에 보도하기 위
해 한국전선에 종군했다가 순직한 서울신문 한규호
씨 등 한국기자 1명과 외국기자 17명을 기리기 위해
1977년 4월 27일 건립됐다. 
이날 추도식에는 본회 제재형 회장을 비롯한 김건
이 김영효 문제안 박기병 박 실 송효빈 이형균 정준
모 한영섭 회우 등 30여명이 참석했다. 

먹물은스러져도기자의얼은푸르다

◀ 경향신문사우회(회장 지용우)
는 4월18일 경기도 가평군 북
면의 백둔계곡에서 야유회를
갖고 귀로에는 남양주시 조안
면 능내리에 있는 다산 정약
용 (茶山 丁若鏞)의 유적지를
탐방했다.

경향신문사우회야유회

제2회임승준자유언론상시상식

대한언론인회가 주관한 제2회 임승준 자유언론상 시상식이 지난 4월 10일 오후 6시 30분
한국프레스센터 20층 프레스클럽에서 본회 제재형 회장과 이정석 명예회장을 비롯한 많은
회우와 이철승·장기봉씨 등 내외빈, 수상자(논설논평 부문 류근일 전 조선일보 주필, 문학
취재보도 부문 문화일보 장재선 기자) 가족들이 참석한 가운데 성대히 거행됐다. 

♠출판기념회

·구종서(具宗書) 회우가 펴낸 대하
소설 <세계의 정복자 대칭기스칸>
출판기념회가 5월 11일(금) 오후 5시
프레스센터 20층 국제회의장에서 주
한 몽골대사관 주최로 열린다. 이날
행사에선 몽골 음식 등을 선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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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가한눈에

www.hankyung.com

한국에는한국경제신문이있습니다.

지구촌 경제를 이끌어 가는 나라에는

대표적인 경제신문이 있습니다.�

미국에는 월스트리트저널,�영국에는 파이낸셜타임스,�

일본에는 일본경제신문이 있습니다.�

모두가 글로벌 경제와 세상의 변화를 이끄는 신문이죠.�

한국에도 대표적인 경제신문이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입니다.�

국내외 경제뉴스에서 비즈니스 업계의 정보와 돈의 흐름,�

그리고 인터넷정보까지-�세상의 변화를 일깨워 줍니다.��

알기쉽고 읽기쉬운 한경-�

경제가 한눈에 보이는 세계 4대 경제신문입니다.�

성공하고 싶습니까?

지금 바로 한경을 읽으십시오.

한경과함께 GET�A�SUCCESS!

미국의투자자들은
월스트리트저널을보고판단합니다.

일본의샐러리맨들은
일본경제신문에서지혜를찾습니다.

유럽의지식인들은
파이낸셜타임스로하루를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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